
[보도자료] 쿠팡, 소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…패션상품 18만개
굿네이버스에 기부
2026. 5. 5.

패션 카테고리서 고객 구매 수량만큼 매칭 기부�신발·가방·의류 등
유아동 의류 5만 개 포함 총 18만 개 규모, 굿네이버스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

2026. 05. 05 서울 – 쿠팡은 이달 말까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캠페인 ‘기부로 이어지는 내 옷 한 장’을 진행, 패션 상품
을 최대 18만 개 기부한다. 지난 3월 도서 접근성이 낮은 아동을 위해 진행한 도서 기부 캠페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기부 캠페인이
다.

쿠팡은 신발과 가방, 유아동 의류, 일반 의류(티셔츠·바지·원피스 등) 18만 개 상품을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‘굿네이버스’에 전
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. 쿠팡이 캠페인 종료 후 기부 물품을 전달하면, 굿네이버스를 통해 국내외 소외 아동과 취약계층 지역
주민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.

캠페인에 참여하는 고객이 패션 상품을 구매하면 그 수만큼 기부 물품도 늘어난다. 쿠팡 내 패션 카테고리에서 ▲여성의류(원피
스·블라우스 등) ▲남성의류(티셔츠·바지 등)를 비롯해 속옷, 신발, 가방, 유아동 의류 등을 구매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기부에 동참
하게 된다.

기부 물품은 쿠팡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새 상품으로만 구성된다. 특히 유아동 의류도 5만 개 이상 포함되어 있어, 성장이 빨라 의류
교체 주기가 짧은 자녀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. 기부 목표치 달성 현황은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
개된다.

쿠팡 관계자는 “고객들이 일상적인 쇼핑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우리
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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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. 지난 3월에는 도서 접근성이 낮은 아동들을 위해 ‘아름다운가게’와 도
서 25만 권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, 지난달부터는 ‘대한중앙의료봉사회’와 손잡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 소멸 지역을 방문
하는 ‘건강검진 프로젝트’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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